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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처녀 연구원 “나노윤활유 개발”
농업과학원 한봄희 연구원, 나노 윤활유첨가제․액체청결제 개발 화제

불과 22살의 나이로 21세기 첨단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나노 첨가제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처녀 연구원이 북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 판에 따르면, 북한 농업과학원 나노재료연구실 한봄희 연구원

은 나노 윤활유첨가제와 나노 액체청결제 등 자동차에 쓰이는 나노재료 연구에서 잇따른 성과를 내놓고 있다.

대표적 연구성과는 나노 윤활유 첨가제로 자동차 윤활유에 적은 양만 넣어도 성능이 새 차처럼 좋아지고 연

소효율까지 개선돼 연료 소비가 10-17%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활유에 나노 첨가제를 섞어주면 마찰계수가 줄어드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나노 윤활유 첨가제는 자동차의 피스톤과 링, 크랭크축 등과 같은 부품에 보호막을 형성해줌으로써 언제나 

새 것처럼 반들거리며 윤활유 수명도 3배 이상 늘어난다고 조선신보는 보도했다.

하지만, 한봄희 연구원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에서 공부한 컴퓨터 기사 출신으로 나노기술과

는 무관한 연구원이나 고철선 학사(석사)로부터 “나노과학은 태어난 지 오래지 않은 분야여서 특별한 경험자

도 없고 오직 누가 더 악착같이 달라붙는가에 따라 성과가 결정된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 연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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